




읽고 듣는다. 그렇지만 누군가 우리에게‘인권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질 경우, 대답하기에 앞서
막연한생각이드는게사실이다. 
한상진교수의핵심교양‘인권, NGO, 세계시민사회’는바로이렇게추상적으로만인식되고있는‘인권’






수업은 일반적으로 첫 시간에는 주 교재에 대한 강의를, 그 다음 시간에는 각 주제에 맞는 상 자료의
관람과 학생들 간의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무엇보다
이론과실천을겸비하기위한노력이돋보인다는점이학생들이꼽는이수업의가장큰장점이다. 자칫
이론적인 문제에만 그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담론을 현실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학생들에게
신선하게다가온다. 
우선학기중학생들에게NGO 방문기회가주어지는데이는‘인권, NGO, 세계시민사회’수업이이론에만
집착하지않고인권의현실에대한감각을길러주는수업이라는사실을보여준다. 학생들은평소에자신이
관심을가지고있던NGO를 3순위까지선택하고같은곳에의방문을원하는학생들끼리팀을이뤄NGO
를직접방문해야한다. 이렇게NGO 방문이무사히끝나면조원들이모여조별NGO 방문보고서를작성,
제출하도록되어있다. 이보고서에는방문한NGO에대한간략한소개와인터뷰내용, 그리고이를기반
으로한조원들간의토론등이포함되어야한다. 
NGO 방문에대한학생들의반응은매우뜨겁다. 이 수업을듣는김은 (사회 05) 학생은“인권, NGO,
세계시민사회수업을통해흔하게경험해볼수없는NGO 방문기회를가질수있어서좋았다”고말한다.
“물론보고서를제출하려면힘들기도하지만, 그래도 NGO를방문했던날을떠올려보면역시좋은추억






















노동권, 의료권, 정치·시민적 권리, 경제적 권리, 문화적 권리 등 세분화된 인권의 카테고리에 대해





제공해줄수있어야한다. ‘인권, NGO, 세계시민사회’수업은바로그모든기준을충분히충족시켜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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